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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any-centered apprenticeship educational program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ship repair industry. There are various efforts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across industries. However, it is very rare in the ship repair industr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ducational program implemented by Research Institute of Medium & Small Shipbuilding(RIMS) with considering their problems. We also studied the apprenticeship education for improving a few problems of RIMS’s program.

          As a result, we presented the new educational program by integrating the concept of apprenticeship education into the current educational program with two main points as belows.

          1) the necessity of the convergence with a company-centered apprenticeship education.

          2) the necessity of a training program with a focus on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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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선박수리업은 해양을 끼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해양산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선박수리업은 침체기에 빠져 있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고임금 문제로 인해 발생된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열위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부산의 선박수리업은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켜왔으나, 침체로 인해 기업의 운영과 더불어 생계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IMF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성장절벽에 놓였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도 더욱 더 버거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직시 시킨다. 그래도 국내의 산업들은 지금까지의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그 기술력 또한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우수한 기술력은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특히 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술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적 위치에 놓이는데, Rodriguez(2005)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력의 혁신이 기업을 국제화 시장에서 우위를 놓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살펴볼 때, 지금의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은 앞으로 미래 기업의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은 시장에서 매우 민감하며, 특히 국제화 시장에서는 관리 및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이 없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지금의 기술이 미래에도 꾸준하게 보장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다. 게다가 기업 성장의 핵심인 기술력은 기술을 직접 시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만 기업 성장에 직접이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은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선박수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술력과 기술자에 대한 중요성은 매 한 가지이다. 그런데 다른 산업과 달리, 선박수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자의 노령화 문제이다. 미래 산업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보유해야 할 기업의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점점 노령화가 되면서 선박수리업 분야는 큰 고심에 빠져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통해 기업을 운영한다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의 높은 질의 기술자들이 고 연령대가 되어 현장에 투입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매우 밀접한 선박수리업의 경우, 기술자의 노령화는 그 만큼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Lee, Ki-Tae(2015)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부산기업 내 선박수리와 연계된 사업장 내 기술자인 근로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볼 경우, 인력의 노령화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Table 1>과 같다. 앞으로 십년 후의 경우, 기존의 기술자들에 대한 분포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6년 이상의 경력자와 51세 이상의 전문가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능력 저하로 현장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청년층의 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볼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workers in ship-repair Industry (Lee, Ki-Tae, 2015)
        
        

      

      
        
          
            	
            	Frequency
            	Percentage(%)
          

        
        
          	Sex
          	Man
          	250
          	89.3
        

        
          	Woman
          	30
          	10.7
        

        
          	Sum
          	280
          	100.0
        

        
          	Work
Experience
          	Under 2 years
          	8
          	2.9
        

        
          	2∼5 years
          	14
          	5.0
        

        
          	6∼10 years
          	20
          	7.1
        

        
          	11∼15 years
          	58
          	20.7
        

        
          	More than 16 years
          	180
          	64.3
        

        
          	Sum
          	280
          	100.0
        

        
          	Age
          	Under 25 ages
          	8
          	2.9
        

        
          	26∼35 ages
          	20
          	7.1
        

        
          	36∼45 ages
          	28
          	10.0
        

        
          	46∼50 ages
          	54
          	19.3
        

        
          	More than 51 ages
          	170
          	60.7
        

        
          	Sum
          	280
          	100.0
        

      

      

      국내 산업이 아무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우수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에서 기술자들 간의 기술 이전과 공유가 가능하여 기업의 고유 기술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더 나은 기술력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반면, 선박수리업과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더욱이 기술자를 확보하였다고 해도 앞에서 언급한 기술자들 간의 기술 이전이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과 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박수리업의 분야에서 기술 이전과 공유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소로서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기술력과 기업 내 전문인력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제식 교육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내에서 시행 중인 중소조선연구원(RIMS)의 선박수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수리업 관련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형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 성과를 위한 기술력과 기술인력
        기업은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인재들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단체이다. 기업 성과를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수반되는데, 이 중 기술력과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기술력의 중요성은 기업의 성장을 논할 때 기술혁신 측면에서 많이 언급된다. Han, Sang-Seol, Yim, Duk-Soon(2013)에 따르면, 기술혁신에 대한 혁신성의 핵심지표인 R&D 지출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때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Choi, Baek-Yul(2001)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통해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해외진출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Rodriguez(2005)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논할 때,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기술자원으로 오늘날 글로벌 경쟁에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이라 말한다. 이처럼 기업에게 있어서 기술력이란 기업의 생존과 기업을 지속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Jung, Ho-Jin & Lim, Yong-Suk, 2016)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기술력은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 그런데 우수한 기술만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그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기술자 확보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산업 전반에 걸쳐 논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Park, Ho-Deuk(2008)은 최근 선진 기업에서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지식과 기술, 그리고 개인이 보유한 역량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인적자원관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기술력이 있는 인력이 기업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Lim, Woon-Taek(2006)은 독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전문인력 고용의 확보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고, Ha, Choong-Lyong et al.(2016)의 최근 연구에서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력 관리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도 꾸준히 매출 성장을 이루는 기업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이 확보된 경우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초점인 선박수리업의 경우, 현장에서 기술력이 있는 인력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박수리업의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은 중세 유럽도시의 수공업자 기술자 양성 제도로부터 시작된다. 중세 후기 세대 간 기술전수를 가능케 한 유일한 교육 수단이었으며, 기능공 조합 및 지방정부에 의해 감독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기능장에게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여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저임금을 주고 고용할 자격이 주어졌다(Jang, Ji-Hyun, 2015). 특히 도제식 교육의 경우, 기술자의 기술을 그대로 전수 받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성과를 미래의 성과로 그대로 재현시키는 데 방향성을 가진다 하겠다. 

        도제식 교육에 대한 정의는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Cho, Sung-Ki(2008)는 숙련공이 부모를 대신하여 한 직무에 대한 전체과정을 완전하게 숙지시키도록 약정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Lee, Dong-Wook et al.(2014)는 CEDEFOP가 언급한 도제 교육에 대해 거론 하였는데, 도제 훈련이란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기업 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교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에 대해서 Chang, Suk-Min(1985)은 중세의 도제교육은 기술교육과 일반교양교육을 함께 포괄하여 사회의 문화적 가치기준과 동시에 기술의 표준치를 교육내용으로 잘 반영하였던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도제식 교육 방법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의 교육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를 고찰할 수 있다. 도제식 교육 제도의 특성에 대한 연구(Chang, Suk-Min, 1985; Kim, Han-Mi, 2009)에서 도제식 교육방법의 모형개발 및 적용에 관련한 연구(Yeon, Hye-Jin, Jo, Mi-Heon, 2014; Park, Hoon-Hee et al., 2013), 다음으로 도제교육방식을 적용하는 데에서 오는 영향 및 효과추정에 관한 연구(Kim, Jun-Soo, 2013; Sohn, Mi-Hyun, 2009), 마지막으로 직업훈련교육으로서의 도제교육에 대한 연구(Park, Ji-Soon et al., 2013) 등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도제식 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제식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론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반면, 도제식 교육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고찰할 수 있다. 먼저 Lee, Sook-Jeong(2010)에 따르면, 스승의 전문성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 없이 동화되거나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한계점 및 학생들의 수동적 지식의 습득에 중점을 두는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nh, Keun-Whan(2007)도 학습자가 전문가의 인지적 틀, 인지구성과정과 시각을 무작정 답습하려는 나머지 자신의 경험이나 관점을 쉽게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Kang, In-Ae(1996)의 경우, 기술과 지식이 단순히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정형화될 수 있는 과정만으로 충분히 올바른 기술이 습득되어질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3. 국내외 도제식 교육의 특성과 차이 
        도제식 교육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스위스나 독일, 그리고 영국과 같은 나라를 언급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도입한 도제식 직업학교 모델은 스위스의 직업학교를 통해서 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영국의 도제식 교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본 내용은 Jun, Seung-Hwan(2014)의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먼저 독일과 스위스는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도제식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신분은 훈련생(견습생) 신분이다. 임금은 훈련 수당을 받으며, 기간은 평균 3년이며, 스위스는 이보다 더 길수 있다. 그리고 스킬의 수준은 높은 스킬 수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장훈련인 OJT 주체는 고용주가 직업 훈련하고, 나머지 이론수업은 학교가 담당한다. 또한 집체 훈련(Off-JT) 시간은 최소 900시간이며, 고용주 참여는 25~30% 정도 이다. 특히 훈련생의 신분은 우리나라의 일반 학생의 신분과는 차별화된 신분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신분은 근로자 신분이며, 임금은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높다. 그러나 독일이나 스위스와 달리 교육 기간은 평균 1년이며, 낮은 스킬 수준을 습득할 수 있다. 현장 훈련의 주체는 고용주가 아닌 외부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집체 훈련 또한 최소 100시간으로 낮은 교육 시간을 이수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참여가 4~8%에 해당한다. 

        국내 도제식 교육과 비교하면, 시스템은 일부 유사하지만, 국외의 도제식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주로 고등학교 계열에서 도제식 교육을 활용함으로써 신분과 임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 참여 및 현장 훈련의 주체는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시했던 다양한 도제식 교육 초기 모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소개할 수 있다.

        [초기 도제식 교육 모델]

        (1) 일간 정시제: 하루 중 일정시간은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을 이수, 나머지 시간은 학교에서 교육

        (2) 주간 정시제: 1주 중 1~2일은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을 이수, 3~4일은 학교에서 교육

        (3) 구간 정시제: 학기 중 일정기간(예: 8주)은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 이수, 일정기간(예:8주) 학교에서 교육

        (4) 생산학교제: 학교 내 생산 공정을 설치하고 숙련자를 강사로 배치하여 학교 내에서 도제식 교육 병행 (Ministry of education, 2014. 9. 14 Report)

        이를 토대로, 최근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을 선정하였는데, 2016년 8월부터 1, 2차로 나눠 진행된 선정공모에서 총 45개교 사업단 146개교가 신청하여 38개 사업단 132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한다. 유형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최근 도제식 교육 모델]

        (1) 산업계 주도형: 주요 산업별 단체에 도제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인근에 위치한 학교 및 기업이 공동 활용

        (2) 공동실습소형: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에 도제교육센터 설치, 참여 학교 및 기업이 공동 활용 

        (3) 거점 학교형: 운영역량이 우수한 거점학교에 도제교육센터를 설치, 해당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교 또는 기업이 공동 활용

        (4) 단일 학교형: 특성화고 시설에 도제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학교가 도제교육에 활용 (Ministry of education, 2016. 1. 16 Report)

        차이점을 논하자면, 초기 모델은 학교와 기업 간의 두 주축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도제식 교육이라면, 최근 모델은 기업과 교육기관의 입장을 고루 반영시킨 모델이라 하겠다. 이처럼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도제식 교육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가는 모습 또한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주 교육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새로운 인력에 대한 개발은 가능하지만, 현재 실업자를 구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도제식 교육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도제식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도제식 교육의 단점, 그리고 국내외 도제식 교육의 특성과 차이점들을 함께 고찰해 보았다. 실제 도제식 교육의 경우, 상당한 시간적 비용 및 금전적 비용, 그리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도제식 교육이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제식 교육을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공학자인 Edgar Dale의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 모델에 기인한다. 모델에 따르면, 실전에 참여하는 형태의 직접 경험이 다른 어떠한 학습경험보다 가장 높은 기억(학습)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제식 교육이 현장 학습에 기반 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현장학습이 교실 안에서 이론적인 수업과 다른 큰 차이점은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교실 안에서의 수업은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머리로 이론을 구현하고 간접적인 접근으로 인해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현장학습의 경우, 직접 눈과 귀로 듣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접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학습 내용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있어서 학습전이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제식 교육이 직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Ⅲ. 부산의 선박수리업관련 인력 양성교육 현황과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인력양성교육 중에서 선박수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교육은 대표적으로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선박수리개조 전문기술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해당 교육은 고용기회가 높은 선박수리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주로 선체정비 분야인 특수용접, 도장기술, FRP선박수리 분야의 인력양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코스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선박수리 공통기술과정 용접시뮬레이트 가상 실습) 

      (2) 선체수리기술과정(특수용접 실습)

      (3) 선체도장 기술과정 

      (4) FRP선박수리 기술과정

      각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현재 선박수리업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정 특성상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 본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이후, 중소조선소 및 선박수리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참가 가능한 대상자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다. 참가자격을 살펴보면 조선소, 조선기자재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등 관련 조선관련 분야 퇴직자(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집중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키는 제도인데, 이는 최근 선박관련 산업 분야의 침체로 인해 발생된 권고 퇴직자 및 실직자를 재취업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성교육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 양성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배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기업이 자사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조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단순 배출식 취업 알선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다. 교육 대상자부터 경험자를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짧은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기술자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 보여 지는 문제점으로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는 양성되겠지만, 알선을 통해 취업한 기업과의 소통의 문제는 배제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은 기업 내 인적관리에 있다. 즉, 기업 내 소통은 단 시일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물론 경력자인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업 내부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자라면, 또 다른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점이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해당 분야에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경험자를 중심으로 기존에 보유한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급 기술을 확보시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동 분야의 산업에서 발생되는 실직자들을 재취업시키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간적, 금전적, 인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선박수리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동시에 3D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 선박수리업의 종사자들의 학력을 비롯하여 기업에 대한 소속감이나 사명감이 낮음을 지켜볼 수 있다. 미래의 선박수리업을 고려한다면 좀 더 고급화된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해외선박이 수리를 위해 국내에 입항하였을 때,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을 시작으로 그들의 문화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명감이나 소속감이 결여되고 단순히 일일 노동직과 같은 인력의 경우, 오히려 기업 측면에서 고려할 때 선박수리업의 발전에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시간을 두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 계발한다면 그 기업에 적합한 인력으로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이어지는 문제점으로는 인력 배출과 취업에 있어서 기업 중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알선 받게 되면, 해당 인력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기업은 또 다시 해당 인력에 대해 시간을 두어 그들의 업무 능력과 기업 내 소통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재차 판단해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게다가 취업을 알선 받은 인력이 기업 내 풍토와 비전이 적합하지 않아 적응을 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역으로 기업 내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행 중인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폴리텍 대학과 같은 시설에서 시행해 오던 취업관련 직업 교육에다가 선박수리업 분야에 경험을 가진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라는 교육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단순 접목 시킨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두 가지 특성을 따로 두고 보면, 기존에 시행해 온 직업 교육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선박수리업이라는 산업 분야만 끌어온 셈이다. 물론 선박수리업에 있어서 인력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좀 더 건설적인 시야에서 고려한다면, 좀 더 글로벌적이며, 발전적인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금 시행 중인 중소조선연구원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총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짧은 시간에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물론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만큼 교육 시간이 짧아도 충분히 실력을 배양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와서 그대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취업을 하게 되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 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취업자의 마인드와 채용할 기업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에 대한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진해운과 같이 메이저급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 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당한 간부급들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을 할 경우, 직위의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의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 실업자가 되기 전의 기술자가 이전 사업체에서 간부급으로 일을 했을 경우, 이후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될 때 같은 처우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메이저급의 연봉 체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위는 유지시켜 주어도 급여는 매우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재취업을 해도 여러 가지 불만으로 인해 기업 내 올바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인력양성에 있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을 통해 배출 된 인력의 경우, 그들이 몸담고 일할 기업과의 소통과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기술자를 오래 두어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둘 것이고, 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인 근로자는 그 기업이 오래 유지됨과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즉,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 기업인과 근로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 발전적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인력양성에 대한 모델을 다음 장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Ⅳ. 문제 해결 방안
      본 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도제식 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융합형 방안에 방향을 맞추어 소개한다. 

      
        1. 기업 중심의 도제식 교육 융합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 중심의 도제식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업이 직접 참가하는 형태를 구상하였으며, 또한 타 분야의 기술자를 포함하여 인문사회분야의 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교육의 문을 열어 주는 형태이다. 이러한 이유는 고학력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특성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대상자 모집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모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대신 교육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이 추천하는 교육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교육 기간 동안 기본 교육 이수 이후, 전문가 과정과 도제식 과정을 두어 교육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전문가 과정은 기존의 중소조선연구원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다. 반면, 도제식 과정의 경우 기업과 교육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을 발전시키고, 해당 기업의 풍토를 익혀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기업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움으로써 도제식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 

      

      
        2. 글로벌 환경을 염두 한 교육 프로그램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은 기업의 성공적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이 없다. 기업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끊임없는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짐 없는 시스템일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을 고려할 때 지금의 시스템에서 좀 더 발전시켜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선박수리업은 매우 심한 불황에 직면해 있다. 흔히 알고 있듯이 가장 큰 문제로는 고임금 문제로 인해 발생된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열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선박들이 중국이나 싱가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자 임금은 싱가폴이나 중국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원활한 서비스 능력이 포함된다면 가격 경쟁을 넘어서서 더 많은 선박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즉, 해외 시장으로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회화 능력을 보유한다거나 서비스 정신 함양을 통해서 좀 더 선진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외국 선박을 유치하는 데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교육을 확대시킨다면 잠정적인 발전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다음 [Fig. 1]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 대상자를 둘로 나눈다.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교육 대상자와 기업의 요구에 의해 선발된 교육 대상자이다. 이 두 그룹은 공통적으로 기본 교육과 전문회화 및 서비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두 그룹의 성격에 따라 자발적인 교육 대상자는 전문기술과정을 수학하고, 기업의 요구로 선발된 교육 대상자는 기업과 함께 도제식 교육을 밟는다.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도제식 교육 대상자를 원할 경우, 전문기술과정에 있는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도제식 교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교육 대상자는 모든 선박수리업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도제식 교육을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조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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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enticeship training-based model
          
          

          

        

      

    

    

  
    
      Ⅴ. 결 론
      본 연구는 앞으로의 선박수리업의 미래 시장성을 고려하여 좀 더 글로벌화 된 인력양성과 기업과 근로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두 하여 기존의 중소조선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적 측면에서 확장시켜 보았다. 물론 기존의 시스템 보다 복잡하여 이에 따른 여러 비용이 초래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술자인 근로자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기업에 적합한 기술자가 없다면 기업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는 함께 움직이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일단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투입하는 식의 과정이 대부분인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계발시켜서 기업에 적합한 기술자로 양성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취지에는 기업과 기술자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비용을 초기에 줄이고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제식 교육을 적용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가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기업 중심의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확실한 고용 창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일시적인 고용이 아니라 정규직과 같이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그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이미 기업 내 기술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형성되기 때문에 뒤늦게 기업 문화를 배워야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도제식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배운 인재가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제식 교육을 통한 인재가 기업의 성과를 바로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기업 내 노하우 전수와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기업 측면에 있어서 기업 운영의 항상성을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전문회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기업 인재 확보를 할 수 있다. 특히 도제식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 대상자에게도 다른 기업으로의 취업이 용이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도제식 교육을 받아서 취업한 기술자로부터 일종의 기업 내 사명감과 소속감을 기대할 수 있다. 도제식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 형성으로 인해 좀 더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매우 긴밀하게 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 지금까지 언급한 기대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도제식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배운 기술이 기업에서 활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도제식 교육을 받았지만, 고급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여 더 나은 조건 또는 개인적으로 활용하고자 직장생활을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을 조금은 엄격하게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의 확장과 발전적 모델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이러한 확장된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운영 방침뿐만 아니라, 도제식 교육이 적용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걸쳐 더욱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두고 있지만 인재양성에 있어서 기업 측면의 관점을 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기존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도제식 교육을 확장하여 대학 졸업생과 실직자를 비롯하여 일반인으로 그 대상을 넓혀서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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